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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 총 3쪽(붙임 1쪽 포함)

배포일시 2014. 12. 15.(월) 담당부서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

담당과장  이승재(02-2669-9711) 담 당 자  학예연구관 이대성(02-2669-9712)

‘삐지다’, ‘꼬시다’, ‘딴지’ 등 표준어로 인정
― 「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」 발표 ―

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(원장 민현식)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

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‘삐지다, 놀잇감, 속앓이, 딴지’ 등 13항목

의 어휘를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「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」을 발표하

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『표준국어대사전』(http://stdweb2.korean.go.kr/main.jsp)

에 반영하였다.

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『표준국어대사전』을 발

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

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. 그 결과 지난 2011년에 ‘짜장면, 맨날, 눈꼬리’ 등 39항목을

표준어로 추가하였으며, 올해 다시 ‘삐지다, 놀잇감, 속앓이, 딴지’ 등 13항목을 표준

어로 추가하게 되었다.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는 올해 8월 29일 국어심의회(위원장

서정목)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서,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

『표준국어대사전』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 온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

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

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.

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.

첫째,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

다. 그동안 ‘삐지다’는 비표준어로서 ‘삐치다’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‘삐지다’도 ‘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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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’와뜻이같은표준어로인정된다. 이렇게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‘삐지다’, ‘눈두

덩이’, ‘구안와사’, ‘초장초‘, ’굽신거리다‘ 등 모두 5항목이다.

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‘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

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’는 「표준어 규정」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, 이미 써오

던 것(‘삐치다’)과 추가로 인정된 것(‘삐지다’)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

록 하는 것이다.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

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.

둘째,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

다. 그동안 ’놀잇감‘은 ’장난감‘으로 써야 했으나 ’놀잇감‘과 ’장난감‘은 쓰임이 다

르기 때문에 ’놀잇감‘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.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

정된 말은 ’놀잇감‘, ’개기다‘, ’사그라들다‘, ’속앓이‘, ’허접하다‘, ’딴지‘, ’섬찟‘, ’꼬

시다‘ 등 모두 8항목이다.

한편, 국어심의회에서는 ‘RADAR(radio detecting and ranging)'의 한글 표기로 ’레

이다‘와 ’레이더‘를 복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. 원어 발음이 [reɪdɑ:(r)]인 것을 반
영하여 ’레이다‘를 기본적인 표기로 새로 인정하되, 교과서 등에서 그동안 널리 써온

’레이더‘도 관용적인 표기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.

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

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

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.

[붙임]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이대성(02-2669-9712) 또는 

문화정책관실 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강미영(044-203-2538)에게

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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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

ㅇ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로 인정한 것(5개)

* ‘굽신’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, ‘굽신거리다, 굽신대다, 굽신하다, 굽신굽신, 굽

신굽신하다’ 등도표준어로함께인정됨.

ㅇ현재표준어와뜻이나어감이차이가나는별도의표준어로인정한것(8개)

* ‘섬찟’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, ‘섬찟하다, 섬찟섬찟, 섬찟섬찟하다’ 등도 표준

어로함께인정됨.

추가된 표준어 현재표준어

구안와사 구안괘사

굽신* 굽실

눈두덩이 눈두덩

삐지다 삐치다

초장초 작장초

추가 표준어 현재표준어 뜻 차이

개기다 개개다
개기다: (속되게) 명령이나지시를따르지않고버티거나반항하다.

(※개개다: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.)

꼬시다 꾀다
꼬시다: ‘꾀다’를 속되게 이르는 말.

(※꾀다: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

자기 생각대로 끌다.)

놀잇감 장난감
놀잇감: 놀이또는아동교육현장따위에서활용되는물건이나재료.

(※장난감: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.)

딴지 딴죽

딴지: ((주로 ‘걸다, 놓다’와 함께 쓰여)) 일이 순순히 진행되

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.

(※딴죽: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

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)

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
사그라들다: 삭아서 없어져 가다.

(※사그라지다: 삭아서 없어지다.)

섬찟* 섬뜩
섬찟: 갑자기소름이끼치도록무시무시하고끔찍한느낌이드는모양.

(※섬뜩: 갑자가소름이끼치도록무섭고끔찍한느낌이드는모양.)

속앓이 속병

속앓이: 「1」속이 아픈 병.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.

「2」겉으로드러내지 못하고속으로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.

(※속병: 「1」몸속의병을통틀어이르는말. 「2」‘위장병01’을일상적으로이

르는말.「3」화가나거나속이상하여생긴마음의심한아픔.

허접하다 허접스럽다
허접하다: 허름하고 잡스럽다.

(※허접스럽다: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.)


